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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는 특별명예퇴직으로 인하여 현장의 불균형 해소를 위한 인력배치 등 특별명퇴후 발생된 전반적인 문제점을 해결하고 조기에 조직 안정화를 위해 노사동수로 구성된 현장조직안정화운영협의회를 한시적으로 설치, 운영하기로 했으며 20일 1차회의를 개최했다.
이에 20일 17:00시 현장조직안정화운영협의회에서는 1차 회의를 열고 상견례와 함께 지난번 노동조합이 요구한 현장 인력배치 3단계 진행방침 즉 ▲1단계 당해 기관내에서 인력을 조정해 응급조치를 취하고, ▲2단계 영업·망·지사 기관간 인력불균형에 대한 이동을 실시하며, ▲3단계로 종합적인 인력진단과 하반기에 있을 신규채용 등을 고려하여 안정적인 인력재배치를 취하는 방안 등을 골자로 안정화 대책을 마련하되 현장의 여론을 수렴해 구체적인 대책을 수립키로 재확인했다.
한편 현장조직안정화운영협의회는 오는 12월까지 특별명예퇴직으로 인한 현장조직이 안정화될 때까지 운영될 예정이다.

LG그룹의 하나로통신 인수가 21일 열린 주주총회를 통해 뉴브리지캐피털-AIG컨소시엄의 외자유치 방안을 결의함에 따라 무산됐다. 

이는 하나로통신노동조합의 역할이 주요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하나로통신노조는 그동안 LG그룹의 인수계획을 반대하며 경영진과 함께 외자유치를 추진해왔으며 소액주주들의 위임장을 적극적으로 모아왔다. 이러한 활동으로 인해 주총 개최 열흘전 2만주 이하의 소액주주 33% 중 15%를 우호지분으로 확보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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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일 현장조직안정화운영위원회 1차 회의에서 조직안정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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